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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경남 국제 심포지움 회의결과 

(2009년 9월 8일)                                               

	
	

	
	

	
	


◈회의명: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저탄소 녹색성장
◈일시: 2009년 9월8일 화요일

◈장소: 창원 컨벤션 센터(CECO) 컨벤션홀

◈목적: - 2012년 포스트-교토 체제를 논의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녹색성장에 초첨을 맞춤.
· 저탄소 경제실현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현황 및 전략과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국내 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추진사례에 관한 회의
· 경남의 녹색성장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남도의 녹색성장관련 정책 추진방향 등 모색
◈주최: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

◈주관: 경남녹색성장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참가: 가야대학교 이상희 총장,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창희, 경상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 권경석 국회의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Soren Petersen 로컬 네트워크 총괄 담당관, 주한 영국, 호주, 스웨덴 대사관의 기후변화 관련 책임자 및 도내 각급 기관, 단체, 공무원 300여명 등
◈회의 요약:  
· 경남발전연구소 이창희 원장 인사말: “UN 산하 전문기구와 경남도, 지역기업 등 3대 섹터의 노력과 결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함.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 연설: ‘기후변화,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논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함.                                                                                                             *내용:                                                                                          -유엔의 지구환경문제 대응                                                                                        -기후변화 대응주도(FCCC, 교토의정서)                                           –Post 2012 체제협의                                                                    –기후변화와 기업의 대응지원                                                           –최근 국제 협상 동향 –한국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유엔글로벌콤팩트 Soren Petersen(소렌 피터슨) 로컬 네트워크 총괄 담당관 연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함.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현황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한 국제 동향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정부, 기업, 인간생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 Caring for Climate 소개 및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권장                                                                                                -기업의 대책과 협력적인 미래 (Collaborative future)의 필요성                                                         제기 
· 영국,호주,스웨덴의 기후변화 관련 책임자들이 나서 선진국가들의 저탄소 경제 노력에 대한 발표를 함.
-[패널 토의]: 경남발전 연구소 이창희 원장을 좌장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 경남녹색성장포람 위원 3인 (창원대 문병현 교수, 창원 KNN진재운 기자, 도하인더스트리 강병윤 연구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Soren Petersen 로칼 네트워크 담당관, 영국, 호주, 스웨덴 대사관 책임자들이 녹색성장에 대해 토의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짐. 
◈회의 평가:

– 동 심포지움은 지방자치 단체에 참여하는 첫번째 공동 국제 심포지움이며, UN Global Compact 가치의 지방확산을 위한 시도였고, 이러한 심포지움의 계속적인 개최가 필요함.                                                                   -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한 국제 동향을 전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협의함. - 한국의 기업들이 UNGC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음. 특히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신속히 투자하는 것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함이 강조됨.                – 전 세계가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공정한 책임의 분담, 균등 목표 등 특히 금융지원이 필요함이 지적됨.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게 될것”이라며 산업계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할것이며, 경남지역 기업들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것이 강조됨.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경제와 환경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동 심포지움은 기후변화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수립하는 기회가 되었음.
-끝-

 










3

